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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얼굴표정 정서인식의 정확성, 민감성을 측정하고, 이와 청

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또래관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몰핑을 통해 다양한

정서강도를 가진 얼굴표정 자극을 제작하였고 이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정서를 인식하는 시

점을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정서 인식의 민감성을 측정하였다. 극단적인 얼굴표정 자극을 제

시하고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정서를 답하도록 하여 정서 인식의 정확성을 동시에 측정하였

다. 자기보고식 척도를 이용하여 내재화, 외현화 증상과 따돌림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자기

보고와 또래거명을 이용하여 또래관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여자 청소년이 남자에 비해 정

서 인식의 민감성과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았다. 상관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는 내재화 문제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에 대한 민감성이 높았으나 반면에 외현화 문제가 높

을수록 정서 인식에 둔감하였고 정확성은 낮았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는 얼굴표정의 정서 인식 능력과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이 남자에 비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가 가지는 함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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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표정에는 그 사람의 내적인 심리 상

태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사람들은 자신

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각기 다른 얼굴표정

을 지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추론한다. 타인과 끊임

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사회

적 상황에서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

고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얼굴표정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은 정서 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이나 정서 지식(emotion

knowledge)의 주요한 영역이며, 이것은 성공적

인 대인관계와 심리사회적 건강과 밀접한 관

련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lair, 2003;

Carton, Kessler, & Pape, 1999; Ciarrochi, Chan,

& Bajgar, 2001; Izard, Fine, Schultz, Mostow,

Ackerman, & Youngstrom, 2001; Salovey & Mayer,

1990). 이런 이유 때문에 연구자들은 얼굴 표

정 정서 인식 능력과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

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은 주요한 영역

은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력과 다양한 형태

의 정신병리 간의 관련성이었다. 얼굴표정에

서 타인의 정서를 잘 해석하지 못한다면 사

회적 관계가 원만치 못할 것이며, 그것이 심

리사회적 부적응 혹은 정신병리와 관련될 것

이라는 것이 연구자들이 가진 기본적인 가정

이었다. 실제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사회성 발

달 지체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자폐 장애

(Celani, Battacchi, & Arcidiacono, 1999)나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보이는 정신분열병(Hofer et al.,

2009) 환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타인의 얼굴표정에서 정서를 인식하는데 오류

를 더욱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에서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전반적인 얼굴표정의 정서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리의 종류에 따라 정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연구 주제가 확장되어

갔다.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 타

인의 얼굴에서 기쁨을 인식하는데 정확성이

저하되어 있으며(Surguladze, Young, Senior,

Brebion, Travis, & Phillips, 2004), 반사회적 경향

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두려움을 정확히 인식하

지 못하는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lair & Cipolotti, 2000). 또한 불안 수준이 높

을 경우 이와 관련이 있는 두려움이라는 정서

를 오히려 더 정확하게 지각하는 경향성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ichards, French, Calder,

Webb, Fox, & Young, 2002; Surcinelli, Codispoti,

Montebarocci, Rossi, & Baldaro, 2006). 이런 일련

의 연구들은 인지적 내용 특정성 가설(cognitiv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 Beck, 1976; Beck,

Brown, Steer, Eidelson, & Riskind, 1987), 즉 인지

적 편향이 각 정신병리 현상의 내용과 일치하

는 정서 영역에서 특정하게 나타난다는 가설

을 지지하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선행 연구들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는 있으나 실험 패러다임의 차원에서 제한점

을 가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피험자들

에게 하나의 정지된 얼굴표정 자극을 보여주

고 그것의 정서를 범주로 평정하는 실험을 실

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사회

생활에서 접하는 얼굴표정이라는 것은 늘 변

화와 움직임이 있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정지

된 얼굴표정 자극의 경우 생태학적 타당도

(ecological validity)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

다(Ambadar, Schooler, & Cohn, 2005; Joormann &

Gotlib, 2006). 더욱 큰 문제는 선행하는 대부분

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전형적이고 극단적인

(full-blown) 정서를 보이는 얼굴표정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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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예, Ekman & Friesen, 1976; Matsumoto &

Ekman, 1988; Nowicki & Duke, 1994)의 사진을

활용하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실험 자극으

로 극단적 정서를 보이는 얼굴표정을 사용할

경우, 얼굴에서 드러나는 정서가 너무나 명확

하여 천정효과(ceiling effect)로 인해 얼굴표정

정서 인식의 미묘한 개인차를 충분히 측정하

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Suzuki,

Hoshino, & Shigemasu, 2006).

이런 제한점 때문에 극단적 정서를 가진 얼

굴표정 자극에 대한 대안으로 몰핑(morphing)

을 통해 생성한 얼굴표정이 실험자극으로 최

근 들어 선호되고 있다(Suzuki et al., 2006). 몰

핑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이미지 사

이에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기술을 의

미하며, 어떤 정서를 가진 얼굴표정 두 자극

을 몰핑하게 되면 다양한 정서 강도(emotional

intensity)를 가진 얼굴표정이 정서강도의 순

서대로 움직이게끔 조절이 가능해진다(그림

1 참고). Niedenthal 등의 연구자(Niedenthal,

Halberstadt, Margolin, & Innes-Ker, 2000)는 처음

으로 몰핑된 얼굴표정 사진을 활용하여 움직

이는 얼굴표정을 실험 자극으로 활용한 바 있

다. 이들은 몰핑된 얼굴표정을 정서 강도가

낮은 것부터 강한 것 혹은 그 역으로 변화하

게끔 제시하고, 피험자는 그 정서를 인식하

였을 때 반응하여 얼굴표정의 변화를 멈추고

그 정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정서 강도에서 그 정서를 인

식할 수 있는지, 즉 특정 정서 인식의 민감성

(sensitivity)을 확인할 수 있었다.

Joormann과 Gotlib(2006)은 이 실험 패러다임

을 이용하여 사회공포증과 우울장애 환자 및

정상군을 대상으로 정서인식의 민감성을 조사

하였다. 그 결과, 사회공포증 환자는 분노 정

서를, 우울장애 환자는 슬픔 정서를 상대적으

로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이 결과는 사회공포증 환자는 부정적 평

가를 상징하는 분노 정서에, 우울증 환자는

자신의 병리와 관련된 슬픔이라는 정서에 민

감함을 시사하였다. Platt, Kamboj, Morgan과

Curran(2010)도 동일한 실험패러다임을 사용하

중립 0% 극단 100%20% 40% 60% 80%

그림 1. 몰핑 얼굴표정의 예(상단: 슬픔, 하단: 기쁨)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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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마초(cannabis) 사용자의 얼굴표정 정서

인식의 민감성을 정상집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마초 사용자들은 정서 종류에 관계없

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강도의 정서가 주어졌

을 때에야 그 정서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대마초 사용자들이 일반

적으로 정서 인식에 둔감하며, 이로 인해 사

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양재원과 오경자(2009)는 정서에 대한 민감

성을 좀 더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정신물리

학(psychophysics)의 한계법(method of limitation,

Gescheider, 1976)에 근거하여 중립에서 극단으

로의 변화와 극단에서 중립으로 변화하는 과

제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어떤 정서가 드러나는 것을 인식하는 민감성

뿐 아니라 정서인식의 정확성 및 얼굴표정의

정서가 사라지는 순간을 인식하는 시점을 측

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사회불안증상이 높

을수록 정서 인식에서 더욱 많은 오류를 범하

였으며, 얼굴표정의 긍정적 정서를 회피하는

경향성이 더욱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실험패러다임을 통한 얼

굴표정 연구는 정서인식에 대한 정확성과 민

감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방

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성인

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왔다는 제

한점이 있다. 정신병리 현상 중에 많은 경우

가 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얼굴표정 정서 인식

의 정확성이 아동,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내재화, 외현화 문제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Battaglia et al., 2004; Celani et

al., 1999; Easter et al., 2005; Fairchild et al.,

2009; Kats-Gold et al., 2007; Lenti et al., 2000;

Simonian et al., 2001).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청소년의 얼굴표정 인식의 정확성과 민감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선행 연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제한점은

얼굴표정의 정서인식 능력이 심리사회적 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에 있어 성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선행하는 연구들

에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얼굴표정의 정서를 더욱 정확하게 인식하며,

부정적인 정서의 경우에는 그 성차가 더욱 명

확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Sasson,

Pinkham, Richard, Hughett, Gur, & Gur, in press;

Thayer & Johnson, 2000). 반응 속도를 추가로

측정한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욱 정

확하고 빠르게 판단하며, 부정적 정서에 대해

서는 성차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Hampson, van Anders, & Mullin, 2006).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력과

정신병리나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가 성

별에서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

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회공포증 환자 중에

서 여성만이 얼굴표정 정서 인식에 대한 정확

도가 높으며 남자에게서는 이와 같은 경향성

이 나타나지 않았으며(Arrais et al., 2010),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아만이 정서인

식의 정확성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Lancelot &

Nowicki, 1997). 이런 결과는 단순히 얼굴표정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련

성뿐만 아니라 성차를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얼굴표정 인

식의 정확성과 민감성, 그리고 성차에 대한

좀 더 면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몰핑한 얼굴표

정 자극을 사용하여 얼굴표정의 변화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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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양재원과 오경자(2009)의 실험 패러다임

을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정서 인식의 정확

성과 민감성을 측정하고, 그것과 내재화, 외현

화 및 또래관계와 같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

응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경기 지역 1개 남녀공학인 고등학교 2-3학

년에 재학 중인 12개 반 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426명(남 224명, 여 20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 조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인

터넷을 통해 지정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응

답하도록 하였고, 실험의 경우는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반 단위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와

실험은 1주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와 실험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두 연구 중 하나에만 참여한 학생들이

있었다. 설문조사에만 참여한 학생은 64명(남

28명, 여 36명)이었으며, 실험에만 참여한 학

생은 3명(남 1명, 여 2명)이었고, 설문 조사와

실험 모두에 참여한 참가자는 362명(남 196명,

여 166명)이었다. 이들 중 9개 반의 경우에는

또래 평정을 포함하였으며, 263명(남 127명,

여 136명)은 설문과 실험 및 또래 거명 모두

에 참여하였다. 일부 변수들이 측정되지 않은

결측된 사례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기보다는 원

자료에 충실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데이

터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

얼굴표정 정서 인식의 민감성과 정확성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 얼굴표정 정서

인식의 민감성과 정확성은 양재원과 오경자

(2009)가 사용한 얼굴표정 정서인식 과제를 사

용하였다. 이 과제에 사용된 얼굴표정 사진

자극은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1998)가 개

발한 데이터베이스에서 20∼40대 남녀 배우

각각 2명의 무표정한 중립적인 얼굴표정 사진

과 극단적인 슬픔, 공포, 분노, 기쁨 정서의

사진 하나씩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중립 사진

과 각 정서의 사진 간의 각 정서별로 50개의

각기 다른 정서 강도(intensity)를 가진 자극을

제작하였다. 중립 사진에서 극단적인 정서까

지 몰핑된 정서 강도가 각기 다른 사진 자극

의 예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몰핑된 얼굴표정 정서 사진을 활용한 실험

은 크게 상향과제와 하향과제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상향과제에서는 모니터 중앙에 응시

점이 500ms동안 제시된 후 정서 강도가 0%인

무표정한 중립 얼굴표정이 제시되었다. 그리

고는 500ms 단위로 정서강도가 한 단계(2%)씩

증가하는 얼굴표정 사진 자극이 제시되었다.

피험자는 얼굴표정의 변화를 지켜보다가 제시

되는 일련의 얼굴표정에서 나타나는 정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키보드를 눌러 반

응하도록 하였다. 그 반응과 함께 얼굴표정의

변화는 멈추게 되고, 피험자가 화면에 제시된

얼굴표정에서 지각한 정서가 ‘슬픈’, ‘두려운’,

‘화난’, ‘기쁜’ 중 어떤 것인지를 숫자 키보드

의 ‘0’, ‘1’, ‘2’, ‘3’ 중 하나로 반응하도록 하

였다. 한 시행이 끝나고 다음 시행 간의 간격

(inter-trial interval)은 500ms로 하였다. 피험자가

얼굴표정에서 정서를 인식하고 얼굴표정의 변

화를 멈춘 시점이 얼굴표정의 정서 인식을 얼

마나 민감하게 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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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즉, 정서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강도가

낮을수록 그 특정 정서를 인식하는데 민감하

다고 할 수 있겠다. 연습시행은 각 정서별로 1

회씩 총 4시행이 실시되었으며, 본시행은 4개

정서에 대해 4명의 배우 얼굴표정으로 제작되

어 총 16시행이 실시되었다. 본시행의 측정치

중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피험자가

얼굴표정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의 민

감성이므로 정서별로 4시행 중 정답 반응을

한 경우의 측정치만을 평균하여 그 값을 통계

분석에 포함시켰다.

상향과제가 끝나면 15초의 휴식을 한 후 하

향과제가 시행되었다. 하향과제에서도 모니터

중앙에 응시점이 500ms동안 제시되면서 시작

되도록 하였다. 이후 어떤 정서의 극단적인

얼굴표정이 먼저 500ms동안 제시되고는 그 얼

500ms

500ms

500ms

500ms

500ms

500ms

정서지각시

반응하여 변화중단

정서판단반응시

까지

.
.
.

500ms

500ms

반응시

까지

500ms

500ms

500ms

정서소멸 지각시

반응하여 변화중단

정서판단

500ms

..
.

그림 2.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 실험의 도식적 설명

(좌: 상향과제, 우: 하향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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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표정의 정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제

시되었다. 피험자의 응답 후 다시 어떤 특정

정서의 극단적인 얼굴표정이 500ms동안 제시

된 후 점차로 정서 강도가 1단계(2%)씩 낮아

지게 제시되었다. 피험자는 얼굴표정을 응시

하다 자신이 처음에 지각하였던 그 정서가 사

라졌다고 지각하는 시점에 키보드로 반응하면

얼굴표정의 변화가 중지되도록 하였다. 이후

500ms의 간격을 두고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도

록 하였다. 본 실험의 하향과제에서 최초로

제시된 극단적인 얼굴표정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했는지의 여부를 정서인식의 정확성이라

고 보았다. 그리고 피험자가 극단적인 얼굴표

정에서 인식한 정서가 사라졌다고 지각한 시

점을 정서 소멸 인식의 시점으로 보았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하향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대부분 첫 사진이 지나

고 난 후에 곧장 반응하거나 중립 사진인 마

지막 사진이 제시될 때까지 반응하지 않는 등

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의 정확성만을 측정변인으로 통계분

석에 사용하였다. 하향과제에서도 상향과제와

마찬가지로 연습시행 4회, 본시행 16회(4개 정

서 × 4명 배우)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정서인

식 정확성 측정치의 범위는 정서별로 0～4점

이었으며, 전체로는 0～16점이었다. 본 연구에

서 실시한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의 도식적

설명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실험은 한 반별로 컴퓨터 실습실에서 이루

어졌으며, 피험자는 개인별로 IBM 개인용 컴

퓨터에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과제는 매

트랩(Matlab) 프로그램 7.1 버전과 psychophysics

toolbox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극

제시와 반응을 통제하였다(Brainard, 1997; Pelli,

1997). 자극은 화면 주사율이 75Hz인 17인치

CRT 모니터를 통해 제시되었고, 피험자와 모

니터의 거리는 대략 60cm가 되도록 하였다.

화면에 제시되는 얼굴표정 사진은 가로 16.03°

× 세로 21.33°의 크기인 컬러로 제시되었으며,

바탕화면은 회색이었다. 실험은 피험자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약 20분 정도가 소요

되었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 내재화된 행동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K-YSR 중 위축과 우울/불안의

두 소척도를 사용하였다. K-YSR(오경자, 하은

혜, 이혜련, 홍강의, 2001)은 Achenbach(1981)가

개발한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Youth Self

Report)를 한국에 맞게 표준화한 척도이다. 이

척도에서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 사회적 능

력을 청소년 자신이 3점 리커트 척도(0～2점)

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 K-YSR은 크게 사회

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의 두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8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중 대표적인

내재화 문제를 나타내는 위축 소척도와 우울/

불안 소척도를 사용하였다. 위축 소척도는 ‘혼

자 있는 것을 좋아 한다’, ‘수줍어 한다’와 같

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위축, 소극적 태도 등

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불안 소척도는 ‘잘 운다’,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와 같이 우울, 불안감을 측

정하는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위축 소척도의 경우 .75였으며, 우울/불안의

경우는 .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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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비행 척도

비행 행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준

호(1990)가 개발하고 김정원(1992)이 수정 보완

한 숨은 비행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흡연을 해본 적이 있다’, ‘남의 물건을 훔쳐

본 적이 있다’와 같이 청소년기 비행 행동을

기술한 25개의 문항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가

지난 6개월 동안의 그 행동 빈도를 0점(없

다)～4점(많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끔 되어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

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7이었다.

청소년의 또래관계

학교 따돌림 척도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2007)에

서 발간한 정신건강 선별조사를 위한 척도집

중 학교 따돌림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따돌림 문제를 선

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는 학교

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위협이나 협박을 당

한 적이 있다’, ‘나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없다’와 같이 괴롭힘의 경험이나 학교 내 친

밀한 또래 관계의 부재를 나타내는 12개 문항

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없음’～4

점=‘아주 심함’)로 평정하게 되어 있는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71이었다.

또래 거명(peer nomination)

본 연구에서 또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또

래 거명 방식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학급 단

위로 학생들에게 ‘배려심이 좋은 아이’와 ‘따

돌림을 당하는 아이’를 2명 이내로 거명하도

록 하였다. 각 학급별로 거명된 횟수를 바탕

으로 배려심이 좋은 정도와 따돌림을 당하는

정도를 z점수로 변환하였고, 각 항목별로 z점

수가 1이상인 청소년의 경우를 각각 배려심이

좋은 집단과 따돌림을 당하는 집단으로 규정

하였다.

통계분석

남녀 성별로 정서인식의 민감도와 정확성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t-test가 실시되었다. 성별로 정서

인식 능력이 심리사회적 적응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인

식의 강도, 정확성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

응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또래 거명을 이용하여 측

정한 배려심이 좋은 청소년과 따돌림을 받는

청소년간의 t-test를 이용하여 두 집단의 정서

인식의 민감성/정확성을 비교하였고 이를 통

해 정서인식 능력과 또래관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17.0 버전을 이용하였다.

결 과

연구 참여자의 특성과 성차

전체 연구 참여자는 총 426명(남 224명, 여

202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18.19세

(표준편차=.45)이었다. 얼굴표정에서 정서인식

에 필요한 정서 강도와 정서인식의 정확성 및

YSR, 숨은비행척도, 따돌림 척도를 통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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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적응의 남녀별 평균은 표 1에 제

시하였다.

상향과제를 통해서 확인한 얼굴표정 정서인

식 강도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대체로 남자 청

소년에 비해 더욱 낮은 정서 강도에서 그 정

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에 비해 정서를 상대적으

로 더욱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하향과제

에서 측정한 정서인식의 정확성 차원에서도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얼굴표정

정서를 더욱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YSR로 측정한 청소년기 대표적인 내재화

문제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

해 우울/불안 증상의 호소가 더 많은 반면,

t(421)=-4.03, p<.001, 위축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t(421)=-1.39, ns. 숨은 비행 척도로

측정한 비행 행동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

년에 비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421)=8.36, p<.001. 청소년 스스로가 지각하

고 있는 따돌림의 정도에서는 남녀간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t(421)=-1.21, ns.

얼굴표정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사회적 적응간

상관관계 분석

청소년의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력과 심리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

녀 성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남

남자 여자 t

정서인식에 필요한

정서강도

슬픔 23.98 (5.61) 22.20 (5.42) 3.06**

공포 23.47 (5.45) 22.14 (5.24) 2.34*

분노 26.64 (5.95) 25.90 (5.60) 1.21

기쁨 17.08 (5.50) 15.61 (5.70) 2.49***

정서인식의

정확성

슬픔 3.15 (.97) 3.53 (.68) -4.26***

공포 3.23 (.89) 3.32 (.71) -1.09

분노 3.36 (.83) 3.59 (.62) -2.89**

기쁨 3.79 (.55) 3.78 (.52) .20

K-YSR
위축 3.55 (2.73) 3.91 (2.60) -1.39

우울/불안 7.15 (5.45) 9.39 (5.99) -4.03***

비행행동 38.70 (11.56) 30.76 (7.02) 8.36***

따돌림 13.28 (2.11) 13.58 (2.71) -1.21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

주 2. 정서인식의 강도/정확성의 경우 남자 n=196, 여자 n=166이며, 다른 측정치의 경우 남자 n=223, 여

자 n=199임.

주 3. * p<.05, ** p<.01, *** p<.001

표 1. 얼굴표정 정서인식 능력 및 심리사회적 적응, 사회기술 측정치의 성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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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소년의 경우, K-YSR로 측정한 사회적

위축과 슬픔, 공포, 분노 정서인식을 위해 필

요한 정서 강도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

이고 있었다, 슬픔 r(196)=-.16, p<.05, 공포

r(196)=-.15, p<.05, 분노 r(196)=-.20, p<.01. 즉

사회적으로 위축감을 느낄수록 타인의 얼굴표

정에서 슬픔, 공포, 분노와 같은 정서를 낮은

강도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이 정서들을

더욱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한 우울/불안과 슬픔 정서를 인식하는 정서

강도 간에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

으며, r(196)=-.16, p<.05, 이는 우울/불안감이

클수록 타인의 얼굴표정에서 슬픔 정서를 더

욱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숨은 비행 척도로 측정한 남자 청소

년의 비행 행동과 공포, 분노, 기쁨 정서인식

의 정서 강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이고 있었다, 공포 r(196)=.20, p<.01, 분노

r(196)=.14, p<.05, 기쁨 r(196)=.17, p<.01. 이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비행 행동이 빈번할수록

타인의 얼굴표정에서 공포, 분노, 기쁨과 같은

정서를 인식하는데 민감도가 낮음을 반영한다

고 할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얼굴표정

정서인식을 위한 강도 및 정확성과 다른 변인

과의 유의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얼굴표정 정서인식 능력과 또래관계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얼굴표정

정서인식 능력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첫 번째로 자기보고식 척도인 학교

따돌림 척도와 정서인식 능력간의 상관 분석

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또래 거명을 이용하여

‘배려심이 좋은’ 집단과 ‘따돌림을 당하는’ 집

단 간에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력 간에 차이

가 있는지를 t-test를 이용해 확인해 보았다.

학교 따돌림 척도와 정서인식 능력 간의 상

관 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따돌

림 척도와 분노 정서인식의 정확성 간에 유의

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r(196)=-.15, p<.05.

즉 타인의 얼굴표정에서 분노 정서를 정확하

게 인식하지 못할수록 따돌림을 당하는 경향

이 유의하게 더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따돌림 척도와

슬픔, 기쁨 인식의 정서 강도 간에는 유의한

정서인식에 필요한 정서강도 정서인식의 정확성

슬픔 공포 분노 기쁨 슬픔 공포 분노 기쁨

K-YSR

위축
남 -.16* -.15* -.20** -.04 .01 -.00 -.01 .06

여 -.02 -.04 -.01 .00 -.03 -.09 .05 .06

우울/불안
남 -.16* -.11 -.13 -.04 .02 .08 .04 .07

여 -.04 -.02 .02 .04 -.04 -.14 .04 .05

비행 행동
남 .03 .20** .14* .17** -.02 .05 -.06 -.03

여 .09 .07 .14 .03 -.03 -.11 -.07 .07

주. * p<.05, ** p<.01

표 2. 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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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상관이 있었다, 슬픔 r(166)=.16, p<.05,

기쁨 r(166)=.16, p<.05. 이는 슬픔이나 기쁨과

같은 정서를 타인의 얼굴표정에서 인식하는

민감성이 떨어질수록 따돌림을 더욱 많이 경

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력과 또래간 관계를

정서인식에 필요한 정서강도 정서인식의 정확성

슬픔 공포 분노 기쁨 슬픔 공포 분노 기쁨

따돌림
남자 -.06 -.07 -.12 -.02 -.08 -.01 -.15* .02

여자 .16* .14 .14 .16* -.01 -.11 .02 .09

* p<.05

표 3. 남여 청소년의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력과 따돌림 간의 상관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배려

(n=16)

따돌림

(n=10)
t(25)

배려

(n=21)

따돌림

(n=11)
t(31)

정서인식에

필요한

정서강도

슬픔
22.85

(5.15)

21.45

(5.13)
.65

21.66

(5.12)

23.67

(5.80)
-1.01

공포
21.96

(6.82)

21.20

(6.19)
.28

21.95

(5.34)

20.73

(5.69)
.60

분노
24.36

(7.59)

23.24

(4.97)
.39

25.05

(5.29)

26.27

(4.02)
-.67

기쁨
15.89

(4.58)

13.13

(2.96)
1.62

14.00

(4.01)

16.99

(7.04)
-1.54

정서인식

정확성

슬픔
3.44

(.73)

2.70

(1.34)
1.83

3.81

(.40)

3.45

(.52)
2.14*

공포
3.50

(.89)

2.60

(1.26)
2.13*

3.48

(.60)

3.27

(.65)
.89

분노
3.56

(.51)

2.80

(1.23)
2.21*

3.57

(.60)

3.27

(.65)
1.31

기쁨
3.94

(.25)

3.30

(1.34)
1.88

3.76

(.54)

3.90

(.30)
-.84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

주 2. * p<.05

표 4. 배려와 따돌림 집단의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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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배려 집단과 따돌림 집단 간의

비교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남자와 여자

모두 두 집단 간에 정서인식의 정서 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정서 인식의 정

확성에서는 두 성별 모두 배려와 따돌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

자 청소년의 경우, 배려 집단이 따돌림 집단

에 비해 공포, 분노 정서 인식에서 모두 정확

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공

포 t(25)=2.13, p<.05, 분노 t(25)=2.21, p<.05.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슬픔 정서에서 배려

집단이 따돌림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5)

=2.14, p<.05.

성과 얼굴표정 정서인식 능력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분석

성과 얼굴표정 정서인식 능력이 심리사회적

적응 및 또래관계를 예측하는데 상호작용 효

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따돌림을 종속변

인으로 할 때 성과 슬픔, 공포, 분노 인식의

정서 강도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

다(성×슬픔인식 정서강도 β=-.120, p<.05, 성×

공포인식 정서강도 β=-.109, p<.05, 성×분노인

식 정서강도 β=-.132, p<.05). 즉 여학생의 경

우가 슬픔, 공포 및 분노 인식의 정서 강도와

따돌림 간의 상관관계가 남학생에 비해 상대

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YSR의 우울/불안을 예측하는데 성과 공

포 정서인식의 정확성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이 있었으며(β=.118, p<.05), 남학생의 경우가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는 성과 얼굴표정 정서인식 능력이

심리사회적 적응 및 또래관계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얼굴

표정의 정서 인식 능력과 심리사회적 적응 및

또래관계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무표정한 중립적 정서의 얼굴표

정과 기쁨, 공포, 분노, 슬픔의 네 가지 정서

간의 몰핑을 통해 각기 정서 강도가 다른 얼

굴표정 자극을 정서별로 50개씩 구성하였다.

이 사진들을 정서별로 중립부터 극단의 정서

강도까지 연속적으로 제시하였고 피험자들은

정서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에 반응하도록 하

여 정서를 인식하는 정서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정서 인식의 민감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극단

적인 정서 강도를 가진 얼굴표정을 제시하고

그 정서가 무엇인지를 맞히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여 정서 인식의 정확성을 측정하였다. 이

렇게 측정한 정서인식 능력과 추가적으로 측

정한 내재화, 비행행동 및 또래관계 간의 관

계를 탐색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얼굴표정의 정서 인식의 정확성과 민감성에

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에 비해 정서 인식을 상대적으

로 더욱 정확하게 하였으며, 정서 인식을 하

는데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얼굴표정 정서 인식

을 더욱 잘 한다는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하는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와

도 일치하는 바이다(Montagne, Kessels, Frigerio,

de Haan, & Perrett, 2005; Sasson et al., 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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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yer & Johnsen, 2000). 여성이 상대적으로 얼

굴표정의 정서 인식에서 더 정확하고 민감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

지향적 경향성을 보이고, 대인관계에 대한 민

감성이 더 높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Hall, 1984).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졌던 얼

굴표정 인식 능력과 또래관계 간의 관련성과

관련하여, 또래 평정을 이용하여 배려심이 많

은 집단과 따돌림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남

녀 모두 배려심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얼

굴표정의 정서인식을 더욱 정확하게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얼굴표정의 정서를 부정확

하게 인식하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들에게 부

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

계에서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사회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를 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타인

의 정서를 왜곡하거나 부정확하게 인식한다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 가정

해 볼 수 있으며, 이번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가정을 지지하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남녀 청소년 모두

에게서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력과 또래관계

간에 관련성들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세부적

으로는 얼굴표정의 정서인식 능력이 심리사회

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 결과의 흥미로

운 점이라 하겠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서인식의 민감성과 정확성이 내재화나 외현

화 문제와 같은 개인내적 심리적 문제와는 큰

관련성이 없었으며, 따돌림과 같이 또래관계

와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상관의

정도도 남자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 반면 남

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정서인식 능

력과 심리적 문제와 관련성이 유의하였으며,

따돌림과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남녀

청소년의 또래 및 대인 관계 스타일의 차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여자 청소년

의 경우 또래관계는 관계지향적인 경향성을

가지며, 협동이나 친사회적 행동 및 공감과

같은 행위가 또래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se & Rudolph,

2006). 따라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해

주는 능력의 부족은 또래관계에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

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관계에서 지

배성이나 통제력의 획득, 자기제시와 같은 도

구적 목적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강

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rvinen &

Nicholls, 1996; Rose & Asher, 2004). 즉 남자 청

소년의 대인관계는 관계지향적이라기 보다는

자기중심적 경향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Rose & Rudolph, 2006). 따라서 여성에 비해 남

자에게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며, 오히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와 얼굴표정의 정서

인식 간에 상대적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관련

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얼굴표

정의 정서인식 능력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지금까지 매우 제

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봤을 때, 추후 연

구를 통해 이와 같은 가능성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남자 청소년에게서 우울/불안이나 위

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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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대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하는 다양한 연구에서는 피험

자의 기분과 일치하는 정보 처리가 활성화된

다고 보고되어왔다.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들

은 우울을 상징하는 정보를 일반인과는 다르

게 이를 더욱 빨리 처리하며, 사회불안 증상

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정적 정서 정보에 주

의를 더욱 많이 둔다는 것이다(양재원, 김지혜,

오경자, 2006; Elliott, Rubinsztein, Sahakian, &

Dolan, 2002). 정서 장애에 대한 정보처리적 접

근 및 인지 이론에서는 우울, 불안과 같은 정

서적인 문제를 가지는 경우 그 정서와 일치하

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편향을 보인

다고 설명하며, 이를 기분과 일치하는 정보처

리 편향(mood-congruent information processing

bias)으로 설명한 바 있다(Beck, 1976; Beck,

Emory, & Greenberg, 1985; Bower, 1981). 내재화

문제가 높을수록 부정적 얼굴표정의 정서를

민감하게 인식한다는 이번 연구의 결과 역시

정서 장애에 대한 인지 이론에서 주장하는 정

보 처리 편향 현상을 지지하는 증거라 볼 수

있겠다(Gray et al., 2006; Suslow et al., 2010).

반면, 남자 청소년의 비행행동 경향성이 높

을수록 공포, 분노 및 기쁨의 정서에 대한 민

감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

는 얼굴표정 정서 인식 민감성의 부족이 청소

년기 비행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하는 연

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임유경, 오경자,

2010; Blair & Coles, 2000; Fairchild et al., 2009).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싸이코패스

(psychopath)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특히 두려움과 관련한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

하고 있지 못하고, 그에 대한 민감성도 떨어

지며(Blair et al., 2004), fMRI 연구에서도 정상

인과는 다른 뇌 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Deeley et al., 2006). 즉, 타인의 감정을 민감

하게 읽어 내는 공감 능력의 부족과 청소년기

의 비행 행동 간 관련성이 이번 연구에서도

재확인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심리사회적

적응 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얼굴표정 정서 인식과 관련한 치료적 개

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금까지 얼굴 정서

인식 훈련은 주로 정신분열증이나 자폐장애

와 같이 심각한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는 환

자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Bolte, Hubl,

Feineis-Matthews, Prvulovic, Dierks, & Poustka,

2006; Russell, Green, Simpson, & Coltheart, 2008).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심각한 정신병리를 갖

고 있지 않더라도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력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또래관계와 관

련이 있으며, 성별로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

력이 영향을 주는 영역이 각기 다름을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 모듈의 개발은

청소년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성별로 각기 다른 영역에 효과를 줄 것

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가 이전의 연구에 비해 실험 패러다

임의 차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은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얼굴표정 정서 인

식 능력과 다른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

의하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실험 패러다임을 활용

하여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던 점으로 미

루어 보았을 때(양재원, 오경자, 2009), 본 실

험에서 활용한 실험패러다임이 개인차 변량을

민감하게 측정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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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된다. 지금까지 선행하는 많은 연구들이

극단적으로 과장된 얼굴표정을 제시하고 그

정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정서 인식능력을 측정하였고, 그것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련성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극단의 정서 자극을 활용함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천정효과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본 실험에서는 개인차 변량을 극

대화하고자 얼굴표정의 동적 변화를 주고 그

정서를 얼마나 빠르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험 패러다임을 구성하였으나, 여

전히 변산성이 충분치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제시시간의 변화나

정서 선택지의 증가 등과 같이 과제 난이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개인간 변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의 실험 패러다임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의 실험 자극으로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1998)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

스의 20～40대 성인 배우의 얼굴표정을 사용

하였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경우 또래관계

를 통해 접하게 되는 얼굴표정은 성인 얼굴이

아닌 또래의 얼굴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

로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력과 사회관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또래인 아동, 청

소년의 얼굴표정 자극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많은 관련을 가진 더 현실적이라 하겠다. 실

제 선행 연구 중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얼굴표

정 정서 인식 능력과 정신병리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 실험

자극인 얼굴이 성인인지 아동인지의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되고 있다

(Easter et al., 2005). 따라서 추후에는 아동, 청

소년의 얼굴표정 자극을 활용한 더 높은 생태

학적 타당도를 가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한 개 고

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재학 중인 일반 청

소년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상관 연구이다. 따

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그대로 임상

군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좀 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예를 들어 일반군과 임상군의 비교 연구 혹은

임상군내 문제의 영역에 따른 집단 간의 비교

는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력과 청소년기 정신

병리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

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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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abili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and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ts. Using the morphing

technique, we created 50 emotional faces with various emotional intensities for facial expressions of anger,

fear, happiness, and sadness. The sequence of facial emotional expressions were serially presented from

neutral to full-blown emotion in ascending trials. Participants were requested to stop the sequence when

they recognized emotion. The sequence was opposite in descending task. The intensity of emotion

recognized by participants was recorded as sensitivity to a certain emotion and the accuracy of identifying

the emotion with full-blown facial expression was also recorded. Participants completed self-reported scales

involving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and bullying. Further, peer relationships were assessed

by peer nomination. Results showed that female adolescents recognized facial emotions more sensitively and

accurately than males. Correlational analyse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internalizing symptom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sensitivity. On the contrary, externalizing symptom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sensitivity and accuracy. These tendencies were found only in cases of male

adolescents. Additionally, peer relationship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curacy and sensitivity to facial

emotions in both boys and girls.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 facial emotion, psychosocial adjustment, peer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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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서

인식에

필요한

정서

강도

1. 슬픔 - .76*** .73*** .75*** -.09 .08 -.14 -.02 -.02 -.01 .09 .16*

2. 공포 .74*** - .76*** .63*** -.08 .02 -.17* -.07 -.04 -.02 .07 .14

3. 분노 .80*** .83*** - .58*** -.08 -.04 -.17* .00 -.01 .02 .14 .14

4. 기쁨 .70*** .64*** .68*** - -.12 .07 -.13 .02 .00 .04 .03 .16*

정서

인식의

정확성

5. 슬픔 -.08 -.12 -.14 -.19** - -.04 .01 .10 -.03 -.04 -.03 -.01

6. 공포 .03 -.04 -.05 -.09 .32*** - .09 .06 -.09 -.14 -.11 -.11

7. 분노 .04 -.03 -.05 -.02 .29*** .37*** - .06 .05 .04 -.07 .02

8. 기쁨 .05 .02 -.01 .01 .33*** .35*** .21*** - .06 .05 .07 .09

YSR
9. 위축 -.16* -.15* -.20** -.04 .01 -.00 -.01 .06 - .72*** -.03 .40**

10. 우울/불안 -.16* -.11 -.13 -.04 .02 .08 .04 .07 .76*** - .08 .42*

11. 비행행동 .03 .20** .14* .17* -.02 .05 -.06 -.03 .09 .18*** - .15*

12. 따돌림 -.06 -.07 -.12 -.02 -.08 -.01 -.15* .02 .40*** .44*** .24** -

주. 대각선 아래의 값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이며, 대각선 위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임. * p<.05, ** p<.01, *** p<.001

부록 1. 측정 변수들 간의 전체 상관표


